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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제주시 영평하동 현장서 제막식 거행

제주=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주도에서 마음근본 자리를 찾는 수행 이정

표를 세워 온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이 3월 22일 

불사 핵심인 도량탑(구정탑)을 준공, 제막식을 

거행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지원장 혜묘 스님)이 3

월 22일 제주지원에서 개최한 도량탑 제막식은 

사부대중이 불사 회향 기쁨을 나누고 실천행의 

원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날 제막식은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화합

재로 문을 열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

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하여 광명선

원 주지 청백 스님 등 국내 15개 지원 지원장 스

님, 승단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신현준 한마음선

원 신도회장과 장언식 제주지원 신도회장 등 전

국 각지 불자 1500여 명이 제주도까지 함께 했

다. 또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 이화행 한마

음과학원 원장 등 관계법인 및 산하기관 단체장

을 비롯해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등 각계 내

외빈이 자리를 빛냈다.

화합재와 예불에 이어 제막식에서는 1989년 

10월 22일 대행 선사가 제

주지원서 설한 법문이 영

상으로 소개됐다. 영상을 

통해 마음공부에 대한 중

요성과 도량탑이 담고 있

는 역사적 의미가 현장에 

울려 퍼졌다.

대행 선사는 “분별심을 

여의려면 자기 자신을 믿고 맡기고 정진해야 한

다”며 “제주도의 넓은 바다만큼 지혜가 넓다면 

분별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법문해 잔잔한 울

림을 선사했다.

도량탑, 한마음 가르침 오롯이 담겨

이날 제막된 도량탑에는 다름이 없는 평등, 모

두가 하나되는 한마음이 담겼다. 탑을 지탱하는 

기단석은 제주바다의 물결을, 하대석은 석재 표

면을 거칠게 드러내 험난했던 제주불교의 역사를 

상징한다. 위에 자리한 연화대는 제주불심을, 네 

모퉁이를 지키는 수호신은 불교 사천왕과 제주도 

돌하루방을 융합하여 새겨졌다. 가장 높은 곳의 

아홉 개의 구는 뭇중생이 구정토(九淨土)에 이르

기를 발원하는 대행 선사의 원력을 담고 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역사에선 이번에 제막

된 도량탑의 의미가 잘 드러난다. 한마음선원 제

주지원은 국내외 지원 중 두 번째로 1987년 6월, 

제주 동문시장 내 한 빌딩 사무실을 임대해 개원

했다. 개원 초기 제주불교 만의 독특한 기복문화 

속에서 생활수행과 마음공부의 가르침을 전하

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대행 선사의 ‘아무

리 어려워도 방편을 쓰지말고 진실로 살아가라’

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주지원 사부대중은 정

진했다. 제주지원은 1989년 현재 위치한 제주시 

영평하동으로 이전하여 터전을 닦기 시작했다. 

이러던 중 1994년 대행 선사를 모시고 4‧3추모

대법회를 제주시민을회관에서 열며 사찰로서는 

매우 독특한 불사 이력을 지니게 된다. 대행 선

사 뜻에 따라 영탑공원을 조성하고 이후 1997년 

대웅전을 준공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불사가 이어졌고, 그 마음은 신행활

동 활성화로 이어졌다. 

역경 극복, 기쁨의 웃음과 눈물 함께해

제주지원 불사의 대미로 이뤄진 도량탑 제막

식에선 자연스럽게 조성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

이 이어졌다. 불사 과정의 노고를 함께 나누는 

내용으로 영상은 도량탑이 하나가 된 대중의 힘

으로 이룬 성취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영

상 상영 후 이사장 혜수 스님은 “도량을 돌아봤

을 때 그동안 제주지원 신도님들의 노고가 얼마

나 컸을까 하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먼저 일어

났다”며 “모든 중생을 깨

닫게 하라는 큰스님의 염

원이 우주 끝까지 닿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

님은 “구정탑에는 제주

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겨있다. 근본자리

를 잡아주는 구정탑이 생겨 도량이 비로소 꽉 찬 

된 듯하다”며 “과거가 녹고, 현재가 펼쳐지고 미

래를 준비하는 실천행이 제주지원 대중을 통해 

펼쳐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지원장 혜묘 스님은 “1997년 10월 16일 대웅

전 낙성식 후 큰스님께서 불사 원력을 내려주신

지 28년만에 회향하게 되었다”며 “불사 심부름 

중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도움을 주신 불보살님

들이 계셨다”며 감사를 재차 전했다.

혜묘 스님은 이어 “‘자기근본 불성에 믿고 맡

기고 정진하라’는 큰스님 가르침에 의지, 어려움

을 해결해나간 심부름이었다. 큰스님 뜻을 이어

받아 부지런히 정진해 나가겠다”며 눈시울을 붉

혔다.

대중들은 눈물을 훔치며 함께 기쁨을 나눴다. 

김기상 건화건축사사무소 대표, 고흥기 신한종

합건설 대표, 김한열 보광석재 대표 등 도량탑 

조성을 맡은 이들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초기 신도회장으로 현재 영평동 이전에 기

여한 故 문경행 신도회장에 대한 감사 꽃다발도 

지원장 혜묘 스님이 부인에게 전달했다. 

3월 22일 열린 도량탑 제막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등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함께 도량탑 제막하는 모습.

이사장 혜수 스님이 제막된 도량탑 앞에서 대중을 치
하하고 있다.

불사를 일군 지원장 혜묘 스님(사진 오른쪽)이 故 문경
행 초대신도회장의 부인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

제주지원은 제주도에서 마음공부 수행 보급에 앞장섰
다. 이번에 자리한 도량탑은 그 상징이다.

전국 각지 1500여 사부대중 운집

대행선사 마음공부 가르침 형상화

탑에 제주불교와 불사 의미 새겨

혜수 스님 “새 정진의 계기” 당부

평생을 경전 연구에 바친 우리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대강백(大講伯)! 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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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장대한 교학의 바다인 ‘법보장(法寶場)’ 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경전은 일체중생이 주인입니다. 널리 배포하시면 공덕이 무량합니다. 

대강백! 무비스님의 말씀과 모든 활동의 결과물을 DB화하여 USB로 제작,  

보급하는 대작불사에 함께해주십시오. 

USB 자료 목록 
① 다음카페 - 염화실 소개(동영상)

② 무비스님의 사자후 - 화엄경 초발심공덕품(동영상)

③ 火中蓮華 - 전집 25권(PDF파일)

④ 화엄경 강설집 (全 81권)(PDF파일)

⑤ 법화경 강의(MP3파일)

⑥ 임제록 강의(MP3파일)

⑦ 화엄경 세주묘엄품 강의(MP3파일)

⑧ 월간 염화실 총 168권(PDF파일)

⑨ 포영집(무비스님 사진자료)

⑩ 화엄경 강설집 81권 봉정법회(동영상_BBS)

⑪ 火中蓮華 - 전집 25권 봉정법회(동영상_BBS)

⑫ 火中蓮華 - 전집 25권 봉정법회(동영상_BTN)

⑬ 火中蓮華 - 전집 25권 봉정법회(무비스님 BBS 인터뷰)

⑭ 화엄경 강설집 81권 봉정법회(용학스님 BBS 인터뷰)

⑮ 화엄경 기신론 도표자료(PDF파일, JPG파일)

☎ 제작 및 보급문의 

   010-2522-8531
※4월 3일 국제불교박람회 현장에서 
   무료 배포 예정

현대불교신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문 홈페이지 접속   

모든 자료 USB 제작, 온라인 무료 배포모든 자료 USB 제작, 온라인 무료 배포
저서, 음성강의, 영상, 사진 등

국제불교
박람회 
현장 

무료배포!!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등 대중스님들이 도량탑 제막에 앞서 뭇중생을 구정토에 이르게 하
라 하신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도량탑 제막…마음 등불 밝히다


